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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몰이’특진이 故양회동 건설노동자 죽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인가?

    경찰이‘건폭몰이’수사에 대한 특진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90명으로 두 배 가까

이 늘렸다고 한다. 건설노동자가 반인권적 수사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

생했는데, 반성은커녕 더 가혹하게 수사하라고 포상까지 내걸다니 정말로 비정한 국가

폭력이다. 

  건설노조 변호인단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일부 경찰은 현장 소장들에게“‘채용 안

하면 집회를 하겠다’는 등 노조원들이 겁을 준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좋다”고 적은 

고발장 예시 문건까지 돌렸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정황’,‘예상’등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정한 표현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특진 경쟁까지 내거는 것은 막무가내·토끼몰이식 

수사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막다른 길에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생

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13일‘건설노동자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의‘건폭몰이’

수사로 수사를 받은 건설노동자가 절반 이상이‘고위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중 

30%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故양회동 건설노동자 분신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답정너’식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의 공정

성과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건폭몰이’수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상습적 임금체불, 저가 출혈경쟁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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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장 故양회동 건설노동자와 유가족을 찾아가 조문을 하길 바란

다. 이를 통해 故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에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부당한 건폭몰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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